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8. 12.(월) 11:00, 

(지면) 2024. 8. 13.(화) 조간
배포 2024. 8. 12.(월) 06:00

국내 기술 중심의 스마트항만 구축 본격화!
- 광양항 테스트베드에 스마트항만 핵심 장비인 완전자동화 야드크레인 제작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8월 13일(화) 완전 자동화 야드크레인(32기,

1,535억원) 제작을 시작으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029년까지 7,464억원을 투자하여

컨테이너 부두 4선석 규모의 기반 시설 구축과 완전 자동화 항만하역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면서 필요한

자동화 안벽 크레인, 무인이송장비, 자동화 야드크레인 등을 국내 기술 중심

으로 제작한 장비를 도입하여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야드크레인 제작을 시작으로 자동화 장치장, 운영 건물 등 기반

시설과 핵심 장비 및 시스템(안벽크레인, 무인이송장비, 터미널운영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컨테이너 부두는 2027년에 1차 개장(4천TEU

2선석), 2029년에 2차 개장(4천TEU 1선석, 2천TEU 1선석)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한국형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테스트베드에서 검증된 국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항만 기술산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항만국 책임자 과  장 황상호 (044-200-5930)

항만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범준 (044-200-5933)

 

참고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목적) 국내 기술 중심의 자동화항만(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을 광양항에
구축, 안정적인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 및 광양항 ‘컨’부두 경쟁력 확보

    * 본 사업의 경험·실적(국내 기술기반)을 활용, 안정적인 국내 자동화항만 도입·확대 
및 관련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ㅇ (위치/규모) 광양항(3-2단계) / 4선석(4천TEU급×3B, 2천TEU급×1B)

    * (주요장비) 안벽크레인 8기, 야드크레인 32기, 무인이송장비 44기, 터미널시스템(TOS) 등

ㅇ (총사업비/기간) 7,464억원(국비 50%, YGPA 50%) / ’22~’29

   < 사업위치도 및 평면도 >

 

□ 향후 계획(안)

ㅇ 자동하역장비 제조·설치 착수(’24.), 건설공사(기반시설) 착수(‘25)

ㅇ 1단계(‘27) 및 2단계 개장(‘29)


